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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캐스팅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기획: 

예테보리(Goteborg) 사례를 중심으로

1)

허나영*·고영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탈추격 혁신, 지속가능한 혁신 등 한국에서 나

타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동이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 각 분야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거듭되어 누적된 발전이 있어왔으나 이와 같은 발전 상태가 지속되기 

어려움을 사회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성장과 발전이 강조되던 사회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에너지, 자원 활용, 

교통 등의 분야에서 상생과 복원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을 주장한다. 지속가능성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의 발전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앞으로의 성장이 담보될 수 없고 이러한 환경 문제를 수반한 발전에는 자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지속가능성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정책 실험은 도시 단위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을 특정 지역 

내에 도입하여 과학기술이 지역 시스템 내에 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범위가 확대

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도시 단위의 정책 실험을 위해서는 해당 도시

만의 특정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대안이 제시된다. 이를 설계하기 위한 사전적 기획과 미래 

예측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존재한다. 도시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를 설정하

는 과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전의 발전 양상과 다른 혁신적 면모를 지니며 이를 기획하는 방법론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현실

화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한다. 이는 포캐스팅과 구별되는 백캐스팅의 특징이며 기존의 미래 예측 방법론인 

시나리오 플래닝, 델파이 등과 차이를 지닌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 혁신에 대한 스웨덴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사례는 예테보리 지역에서 에너지와 교통을 포함하는 5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했던 사례이고 

국내 사례는 2010년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 프로젝트를 도입하였던 저탄속 녹색마을 조성사업 사례

이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초기 7개 마을에서 2013년 1개 마을로 축소되었으며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스웨덴 예테보리의 지역 혁신은 2050년을 목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혁신을 위

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 사례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2001년 착수한 스웨덴 예테보리 사례 대비, 2010년 착수한 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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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녹색마을 프로젝트 규모가 단기간 내에 축소된 이유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유사 프로젝트

가 진행될 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와 비교를 위한 예테보리 

사례 상세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2. 백캐스팅의 개념 및 활용

1) 지속가능성과 백캐스팅

지속가능성은 성장중심의 개발에 대한 반동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

임이다. 개발이나 보전은 서로를 대체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환경의 건전성

을 바탕으로 개발을 추구하고자 한다. 발전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정책 중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 (엄장환, 2004)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문제가 최초로 연계되었던 국제회의는 1972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

의(UNCHE)이며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발전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함을 강조하였

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정의하고 규범으로 정착된 계기는 1987년 ‘브란투란트 위원회’가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

속가능성 개념에 지역혁신 논의가 접목되어 종전의 환경과 개발의 첨예한 대립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의 공익성이 존중되고 정부의 신뢰성이 제고되며 궁극적으로 협력

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 (김선희, 2003)

출처: 김선희 (2003)

(그림 1) 환경과 개발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혁신

지속가능성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며 미래 세대를 포함한 현세대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은 미래연구와도 밀접한데,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측하고 예측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기

획 방법론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포캐스팅 방식은 주어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에 초점

을 두어 미래를 탐지, 설계해 나간다. 백캐스팅은 장기적인 미래 사회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나 기술을 역으로 구성해 나간다. (성지은 외 2012) 포캐스팅은 사회발전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백캐스팅은 문제점이 해결된 미래상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평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둔다. 포캐스팅과 백캐스팅이 완전하게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며 (Hojer, 2000)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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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는 점은 두 방법론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내려고 한다는 점

은 백캐스팅만의 특징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들간의 소통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점은 포캐

스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Hojer, 1998) 백캐스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참여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되며 사회적인 학습과 파급을 백캐스팅의 강력한 특징으로 본다.

백캐스팅은 장기적 관점에서 난제를 다루는데 이는 사회적인 양상과 기술의 혁신을 포함한다. 또한 백캐스

팅은 사회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며 Steen과 Akerman과 같은 스웨덴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백캐스팅

과 결부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Dreborg(1996)는 중단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B]가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

고 있으며 단기의 공식적 목표를 시작점으로 보아 이를 달성하는데 주력한다고 하였다.[A] [그림 2]에서 음영 

영역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일부 장기적 전망에 기반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접근하고 있어 지속가능성과 결부된 점이 없다.[C] 미래와 관

련이 있는 소수 연구만이 백캐스팅을 다루고 있으며[D] 미래 이미지에서 시작점을 갖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논의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회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백캐스팅은 현재

의 상태와 트랜드가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포캐스팅 

접근과 달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D]에 해당하는 영역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기반에 해당한다.

출처: Dreborg (1996) 재인용

(그림 2)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영역의 구분

2) 백캐스팅의 정의

지속가능한 혁신에 있어서 혁신 과정의 복잡성이 전제되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특

성으로 하며, 사회, 경제, 환경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백캐스팅이 적용되어 

왔다. (Quist, 2006) 백캐스팅은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보다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나갈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미래상을 형성한다. (Dreborg, 1996) 백캐스팅의 관점에서 미래상을 그리는 과정은 미래가 어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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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러한 미래에 어떻게 적응해갈지가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역순으로 해야 

할 과업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를 보면 미래상을 수립하고 미래에서 현재로 실현 경로를 

설정하며 이로 인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와 궤적의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를 

먼저 상정하는 방식에서 포캐스팅과 차별성을 갖는 동시에, 미래 설정에 있어서도 발전과 성장이 아닌 지속가

능성을 유도하며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백캐스팅 자체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이와 관련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혁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과 수단으로서의 백캐스팅은 가분될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만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사회적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창조적 혁신은 불가능하고 (송위진, 2013) 미래에 대한 예측 결과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로 

하게 된다. 백캐스팅은 미래를 상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탐색하며 예측된 내용을 실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미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이러한 

중재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출처: 성지은 외 (2012) 재인용

(그림 3) 백캐스팅과 포캐스팅 비교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백캐스팅이 규범적으로 다루어지고 새로운 발전 경로를 제시한다면,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백캐스팅은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단기 활동의 집합으로 다루어지며 문제의 기원을 탐색하고 

주요 변화 이슈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또한 시스템 전환에 기반을 둔 백캐스팅 작업은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나 부분적인 개편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현재 정책에 대한 의미 부여와 재조정

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백캐스팅이 강조하는 바람직한 미래 설정과 새로운 경로 설계를 통해 기술과 사회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백캐스팅의 과정

백캐스팅의 과정은 추진하는 영역과 다루고자하는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지속가능

성을 지향하고 이를 존중하는 가치관은 프로젝트 단계마다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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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또한 백캐스팅의 골자는 단순해보일 수 있지만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복합적인 문제를 포

함하기 때문에 사례 분석을 통해서 백캐스팅 방법론에 접근해 볼 수 있다.

Wilson은 백캐스팅의 원리적인 4단계를 제시하였다. (1) 전략적 문제 정의, (2) 지속가능한 가치 설정과 

바람직한 미래 시나리오 도출, (3) 백캐스팅 궤적 마련, (4) 실행 방법 정의와 백캐스팅 초기 궤적 마련을 통해 

백캐스팅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 제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림 3]의 Step1에서 전략적 문제 정의는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이해관계자를 분석한다. Step2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후 미래상에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정하게 된다. 경

로 설정은 미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경로의 아웃라인은 현재에 기초하고 있다. 백캐스팅의 궤적은 최초의 사

회, 경제, 기술, 조직의 변화와 마일스톤을 포함하고 있다. Step4 단계에서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활동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백캐스팅의 실효성이 나타나 미래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미래상에 도달하는 과

정은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설정된 경로간의 조정 작업이 백

캐스팅 활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Wilson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Value focused Thinking’을 강조하여 이를 백캐스팅에 융합하려는 시

도를 하였으며, 백캐스팅을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

였다.

백캐스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유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백캐스팅 방식은 미래상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네덜란드 시스템 전환 연구기관인 DRIFT의 경우 CO2 배출 감축,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5개 도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과정에 백캐스팅 방식을 도입하여 시스템 혁신을 추구

하였다. 미래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달성 구조를 정합성있게 배열하였고 장기 경로와 단기 행동간의 연

계를 통해 도출된 미래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된 내용에 대해 

대중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주체에게 내재화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백캐스팅의 필수적인 참여

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작업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미래상 도출 : 정책 우선순  결정, 메인 이슈 정의

2. Dynamics 탐색 : (1)에서 도출된 내용에 한 상 탐색

3. 환 임워크 도출 : Arena – 직면 문제와 특성 정의
4.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 : 미래 비  달성 구조 설계

5. Long term과 Short term 설계 : 환 경로간 연계, Narrative, Agenda 설정

6. 실행 : 환 실험과 단기 과업 수행, 사회  

7. 수용성과 닻 내리가 효과 : 다양한 주체에게 내재화, 효과의 

(그림 4) DRIFT MUSIC 프로젝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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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캐스팅의 활용

유럽내에서 시스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농업과 교통 

분야 등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캐스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DRIFT, 2008) 증가하는 인구

와 맞물리는 복지 정책,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R&D 정책, 자원 활용과 식품 관련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

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확인하고 탐색하기 위한 참여적 기획 수단으로 백캐스팅을 적용하여 왔다. 

(Quist, 2008) 네덜란드는 1990년대부터 DTO 프로그램, EET 프로그램, NIDO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연구-정책 네트워크 출현을 촉진해 왔다. 이를 기점으로 지속가

능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연구되고 시도되었으며 백캐스팅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적용되었다. (성지은･정병걸･송위진, 2012) 백캐스팅이 도입된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교통, 새로운 단

백질 식품, 지속가능한 가정 프로젝트의 세가지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를 설정한 뒤 

이와 관련된 변화를 예측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교통 프로

젝트의 경우 CO2 감축 비율에 차등을 두고 각 비율에 따른 기술과 이동 수단의 변화를 제시하여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새로운 단백질 식품 프로젝트는 육류 소비구조 변화, 축산업과 육류가공산업의 건전

성 확보, 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미래 비전 제시가 이루어졌다. 지속가능한 가정 프로젝트의 경우 가정내 의식

주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영국은 VIBAT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로교통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가지 경로를 설정하였다. CO2 저배출 이동 수단, 대안적 연료를 개발하고 대중 교통수단과 도보, 자전거를 

활용하는 전략, IT 기술의 접목을 포함하였다. 또한 친환경적 주행과 특히 장거리 주행에서도 친환경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고 운송과 비행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도로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런던에서의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목표의 도전성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투자보다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ickman, 2009)

3. 선행 연구

백캐스팅은 1982년 Robinson에 의해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 오일 파동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최초의 백캐스팅이 사용되었던 목적은 자원의 활용과 이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여 

각기 다른 섹터별 종료점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간에 연결된 공통의 궤적을 그리는 것이었다. 특히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함께 등장하게 된다. (Wilson, 2006) 오일 파동을 시작으로 에너지 분

야에서 미래 예측이 중요하게 다뤄짐에 따라 시나리오 분석, 포캐스팅과 함께 백캐스팅이 등장하고 백캐스팅

에 대한 연구가 태동하게 되었다.

백캐스팅 연구의 본격화는 90년대 후반 Dreborg에 의해서 백캐스팅 이슈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미

래연구 관점에서 백캐스팅의 정의와 특성, 포캐스팅 대비 장점, 미래와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관점 

등을 다루었다. (Dreborg, 1996) 2000년대 초반 네덜란드와 영국을 시작으로 백캐스팅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백캐스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려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포캐스팅에 대한 반동이

자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백캐스팅이 적용이 활성화되

게 된다.

Robinson은 (1982, 1990) Dreborg가 규범적 측면을 강조한 것에서 더 나아가 백캐스팅을 통해 제시된 규

범적 미래에 대한 사회적 실현가능성을 강조하였다. Dreborg가 백캐스팅을 이용한 미래상과 시나리오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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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였다면, Robinson은 백캐스팅의 규범적 특성으로 인해 실행 경로가 실천되기 어려울 수 있음에 집중하

였다. 백캐스팅을 통해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하려 하였으며 백캐스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백캐스팅에 대한 이론 연구는 네덜란드에서 구체화되었다.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백캐스팅을 다루는 

‘Dutch Research Institute for Transition’(Drift)는 시스템 위기에 따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새롭게 

제기되는 전환 방법론으로서의 백캐스팅 특성을 정의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과 계획 수립을 위한 방법론

으로 백캐스팅을 활용하였다. 더 나아가 전환 실험 수행을 위한 방법론으로 백캐스팅이 내재되어 있는 전환 

추진 단계를 구분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이나믹 분석, 비지

속가능성에 대한 트렌드를 예측하여 정책 옵션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의 백캐스

팅 연구는 환경연구 기관인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IVM)에서도 진행되었는데 백캐스팅을 사회

와 과학이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나타나는 활동으로 보고 네덜란드 Cool project 시나리오 수립 사례

를 통해 백캐스팅 프로세스와 문제 정의 방법, 참여자 모집 방법을 제시하였다.

백캐스팅 연구의 흐름은 사례 연구를 통해 백캐스팅 적용 단계를 규정하거나 백캐스팅의 특성을 추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앞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각 사례마다 백캐스팅의 특성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백캐스팅 연구에서도 백캐스팅을 추진하는 통합적 방법론이 존재하

지 않으며 그 특성이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행위 내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백캐스팅에 대한 

정형화된 프로세스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기 어렵다.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백캐스팅에 대한 심도깊은 

관찰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실효성과 유용성을 증명하여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

다. 백캐스팅은 규범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핵심 성

공 요인과 적용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적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백캐스팅 활용의 

관점에서 백캐스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고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백캐스팅을 적용한 프로젝트의 기획, 확산과 파급에 필요한 유의미한 결론을 확보할 수 있다. 백캐스팅은 표

면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규범적 특성으로 인해 백캐스팅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1년 스웨덴은 네덜란드와 영국에 영향을 받아 백캐스팅을 도입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예테보리 지역

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였으며 5개 분야를 대상

으로 백캐스팅을 적용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내에서 다양한 분야에 백캐스팅을 적용한 사례이며 2050 프로젝

트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테보리 사례를 통해 백캐스팅이 어떻게 기획되었고 기획 결과에 

따른 경과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예테보리 사례 연구는 백캐스팅을 적용한 지역으로서 예테보리를 분석하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가능했

던 지역적 배경과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Phdungsilp, 2011) 거버넌스 측면에서 백캐스팅을 통한 지속가능

한 혁신은 지역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프로젝트가 성취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백캐스팅의 정의와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백캐스팅 과

정에 중점을 두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활동을 통해 백캐스팅이 이루어지는지를 밝혔다. Hojer(2006)는 예테

보리 지역에서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단거리 주행, 교통 수단별 사용 비중 변화를 바탕

으로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래상이 수립되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이며 미래상이 

수립된 이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Goteborg 2050’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최근 예테보리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고 2004년의 예테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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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예테보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초기에 

기획되었던 내용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새롭게 개입된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기획이 2004년 완료되었고 예테보리 사례가 도시 계획과 지역 혁

신 분야에서 관심을 받으며, 예테보리 2050에 대한 연구가 스웨덴 내에서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에 대한 연구

가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예테보리 지역의 동향과 ‘Goteborg 2050’의 파급

력, 백캐스팅의 기여도를 점검하고자 한다. 백캐스팅을 바탕으로 기획된 지속가능한 도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한 상황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백캐스팅과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의 관계, 백캐스팅의 

결과, 백캐스팅의 실효성을 도출할 수 있다.

II. 예테보리 지역혁신 사례

1. 예테보리 지역의 성장과 지리적 특성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스웨덴 예테보리 사례 ‘Goteborg 2050’은 백캐스팅을 적용하여 예테보리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2001년 착수되었고 에너

지, 교통, 도시 계획, 자원활용, 식품 5개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예테보리 지역의 지속가능

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예테보리 지역 정부, 대학, 기업, 대중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참여자는 Goteborg University,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City of the Goteborg,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and Spatial Planning이다. 2004년 ‘Goteborg 2050’ 

프로젝트가 종료되기까지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것은 이해관계

자 참여였다.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을 목표로 이해관계자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민을 포함시켰다.

프로젝트 착수 이전에 예테보리 지역은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도시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삶의 질 향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향, 생물학적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였다. 이는 백캐스팅을 도입하여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지속가능성을 미래 계

획 수립의 중심에 두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은 예테보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Goteborg 2050’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강점으로 작용하

기 시작한다. 또한 예테보리 지역이 ‘예타 강(Gota river)’라는 유일한 수자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예테보리 

내에서 개발된 곳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예테보리는 스웨덴 ‘제2 도시’로 주목받고 있었으며, 2050년까지 인구와 주거시설, 광대한 영토내에서 거

주자들의 이동거리에 대한 증가가 예측되었다. 신규한 건물을 건축할 때 전력, 난방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수반한 도시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

하였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대응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상세하게는 예타 강은 예테보리 지역을 관통하는데 이는 도시의 중요한 수자원이자 도시를 구획한다. 교통 

노드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강에 대한 인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증설하였고 강에 유입되는 오

수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다른 지역적 특성은 초기 예테보리 지역 발전이 중심지

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형태였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낮고 지역내 활발한 인구 유동이 

적었다. 스웨덴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녔으며 대중교통, 특히 트램의 이용 비중이 높았고 항구와 도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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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잇는 것도 트램의 역할이다. 도보와 자전거에 대한 활용도도 높았는데 예테보리 지역내에서 자전거 도로는 

역사가 깊고 2013년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도시가 발전되고 확대되는 과

정에서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참여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이해관계자간 공유된 비전(Shared Vision)

예테보리 지역은 이해관계자 특성은 ‘Goteborg 2050’ 수립 과정을 통해 나타났는데 2001년부터 최대 4년

간 예테보리 지역의 미래상과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기 워크샵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백캐스팅은 참여자를 모아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장기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백

캐스팅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 제시에 있어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하기 떄문에, 지속가능성을 

뿌리내리게 하고 지속가능성이 토착화된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용하였다. 또한 백캐스팅을 통해 예테보리 미

래상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자들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였고 공유된 비전(Shared vision)을 형성하

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공유된 비전은 공유된 관점(Shared outlook), 공유된 서사와 이야기(Shared narrative)

로 발전되었다.

<표 1> 백캐스팅을 활용한 분야별 ‘Goteborg 2050’ 시나리오

분야 제목 발행년도

에 지 Solstad Goteborg 2050 2003

교통 Transport Goteborg 2050 2004

도시 디자인 Urban struktur Goteborg 2050 2004

자원 활용 Network Goteborg 2050 2004

식품 Food Goteborg 2050 2004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지역 정부, 대학, 지속가능 관련 연구기관, 혁신 분야별 관련 기업, 도시내 

정류장과 역, 지역민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민은 지역내에서의 이동, 여행, 소비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프로젝트 기획 자료로 활용되었다. 지역민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례로 예테보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연구기관인 ‘MISTRA Urban Futures’

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CO2 저감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대상이 된 지역민은 6개 그룹으로 고소득층, 1인가정, 자녀가 없는 부부, 평균 

소득 규모의 가족, 개인 자동차를 보유한 평균 소득 규모의 가족, 보통의 예테보리 지역민을 선정하여, 교통 

수단과 소비 측면에서 CO2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저탄소 

소비를 지향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예테보리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추진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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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해관계자 참여(좌)를 통한 시나리오 수립(우)

3. 기업가 커뮤니티(Entrepreneur Community)의 리더십

공유된 비전을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예테보리 지역의 산업을 활용, 산업에 밀착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예타 강을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과 도시 디자인간 연계, 수처리 시설과 결합된 바이오 에너

지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역 산업과도 관련성이 높은 분야이다. 지역민 협력 관점에서 예테보리의 기업

가 커뮤니티가 초기 리더로 활동, 프로젝트로 인한 혜택을 지역기업과 지역사회로 전파하였다. 기업가를 리더

로 선정한 것은 지속가능한 혁신이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미래 산업을 토대로 한 지역 발전의 

컨센서스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리더의 존재여부에 따라 세부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나타났으며, 기업가 커뮤

니티는 초기 시민 참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테보리는 교통이 중시되는 ‘대중교통 중심사회(Station sosieties)’로 평가되는데 정류장, 역, 기타 교통플

랫폼의 확대도 지역 비즈니스와 연관성이 있다. 기업가 커뮤니티는 교통 플랫폼의 확대가 가져오는 산업 차원

의 이점을 대중에게 파급시켰다. 넓은 영토를 연결하여 지역민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고, 해안지역과 도시 연

결을 더욱 활성화하여 기존의 예테보리 상공업과 무역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시민 참여 형태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take it or leave it’의 관점을 유지하였

다. 일부 정당과 시민 사이에서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

정으로 보고 더욱더 자유로운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확실한 산업적 혜

택을 강조하여 저해요인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4. 백캐스팅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획

[그림 6]의 프로젝트 추진 과정은 (1) 지역의 현황과 트랜드 분석, (2)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 (3) 미래상 

수립, (4) 도달 경로 설정으로 진행되었다. 에너지 시스템, 교통, 도시 구조, 자원 재순환, 식품에 대한 환경 

분석을 수행하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한 뒤, 미래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외부적인 요인을 도출하

였다. 다수의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 과정이 본 프로젝

트에서 수행된 백캐스팅의 핵심 작업이다. 생성된 미래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회, 경제적 이슈를 고려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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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내용은 기존의 생활상과 유사해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지향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후 시스템과 기술의 관점에서 변화의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상과 

도달 경로를 수정하였다.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라이프 스타일 변

화, 에너지 효율 기반 도시 계획, 에너지 저장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인구 850,000명에서 

에너지 분야 지속가능성 확보시, 1,200,000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개인별 전력소비가 기존의 

절반 수치인 25,000kWh로 절감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에너지 공급이 기존의 현재 대비 1/3으로 줄어들고 

이는 수소 에너지, 태양 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및 해양 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전제로 하였다.

예테보리 지역은 단거리 주행의 비중이 높아 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지역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통 수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

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의 레일을 확충하여 노면 전차(트램)을 확대할 것을 기획했다.

도시 계획 분야는 도시 디자인과 교통 인프라, 건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믹스를 실현한 건물, 원활한 이동을 위한 교통 노드의 최적화, 신규 

노면 시설 적용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산된 인구가 도시 중심부를 기준으로 주거지가 재배치되는 결과

를 예상하였다. 또한 향후 가장 중요한 교통의 노드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교차되는 지점임을 강조하였다.

출처: www.goteborg2050.nu

(그림 6) Goteborg 2050 - 백캐스팅 과정

예테보리 내부의 자원 활용은 수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자원의 순환을 통해 오폐수를 기존 배출량

의 절반으로 낮추려 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의 재사용과 생활상의 변화를 설정하였다. 특히 

‘Goteborg 2050’은 하수처리 시스템 개선 사업을 촉발하였고 이는 바이오 가스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식품 분야는 지속가능한 식료품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자원을 활용하

여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한 시스템을 지향하였다. 동물성 단백질 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제고하였으며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와 식음료의 음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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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 경과

5개분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백캐스팅 내용에 대해 보다 빠르게 현실화가 이루어진 분야는 자원 활

용과 교통 분야이다. 혐기성 소화(Anaerobic digestion)를 이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

고 대중 교통 수단을 확대하는 작업이 비교적 빠르게 성과를 나타냈다. 도시 계획은 교통과 연계된 노드를 

바탕으로 도시 중앙과 외곽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시를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 디자인

은 2050년까지 지속되는 장기적 관점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교통 노드가 확정되는 단계에 도달하

였다.

[그림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예테보리 지역은 바이오매스와 폐자원의 활용 비중이 높다. 폐자원 중에

서 오수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테보리 바이오 가스 생산 프로젝트(Goteborg 

biomass gasification project, GoBiGas)는 바이오 가스 생산 플랜트를 Ryahamnen 지역 예타 강 유역에 건설

하였다. 이는 예테보리 전력, 난방 시설과 밀접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였고 선박과 철도를 통한 접근이 

용이하다. 생산된 바이오 가스는 전력 생산, 지역 난방에 활용되었으며 일부 교통수단의 연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출처: www.goteborg2050.nu

(그림 7) Goteborg 지역 지속가능 에너지 시나리오

교통 분야의 챌린지는 더 많은 지역민이 차량 이외의 교통 수단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었다. 기존 예테보리 

지역 내에서 이동 수단별 비중은 대중교통 25%, 자전거 10%를 차지하였으며 예테보리 지역이 확대, 발전되

어 감에 따라 대중교통의 비중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CO2 발생 저감, 대기오염 

억제를 추구했지만 지역 내 이동은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교통 분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스웨덴 오슬

로와 스톡홀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40% 이상에 달했으며 예테보리 역시 이를 목표로 하였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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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거리 주행의 경우 더욱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되 목적지 

인근에서는 도보와 자전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의 유동인구를 위해 트램

과 버스 라인을 증설하였으며 교통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고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특히 에너지 분야 지역 기업인 Goteborg Energy와 협력을 통해 바이오 가스 생산 프로젝트(GoBiGas)를 

추진하였다. 또한 생산된 연료는 교통 분야와 연계하고자 하였으며 에탄올을 판매하는 ‘Pump law’라는 에탄

올 주유소를 지역내에 설치하였다. 이는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예테보리 내 프로젝트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예테보리 지역은 교통과 주거가 집중된 5개의 노드를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해당 노드를 외곽 지역

과 연결시켜 나가는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각각의 노드는 대중 교통을 통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설정하였고 

도보와 자전거로 왕래하기가 쉽다. 노드를 중심으로 교통이 재배치된 상황이며 [그림 8]의 왼쪽 이미지에서 

주황색으로 표현된 곳은 노드와의 연계가 잠재된 지역이다. [그림 8] 오른쪽 이미지에서 기능에 따라 지역별 

구분이 가능한데 예테보리 중심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고 기능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개발지역

은 예테보리 중심에 해당하지만 아직 그에 해당하는 기능이 없어 이를 부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점이 

지역은 중심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노드를 4개 보유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중심 지역을 둘러싼 대중 교통의 

회랑(Public transport corridors)의 특징을 보인다. 산업 지역은 산업화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의 주거 시설을 

포함하고 해안 지역과 녹지 지역은 자연 보호를 위해 그대로 보존된다. 그 밖에도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개발

을 유보하고 있는 발전 잠재 지역이 존재한다.

· 주요 노드 (●)

· 노드 연계 지역 (■)

· 연계 잠재 지역 (□)

· 예테보리 중심 지역 (■)

· 개발 지역 (■)

· 점이 지역 (■)

· 해안 지역 (■)

· 발전 잠재 지역 (■)

· 산업 지역 (■)

· 녹지 지역 (■)

출처: Comprehensive plan for Goteborg (2009)

(그림 8) 예테보리 도시 설계 – 전략 노드와 지역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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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예테보리 지역은 스웨덴 제2 도시로 잠재적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지속가능성과의 연관성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백캐스팅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간의 공유된 비전을 형성하고 지역의 문제를 탐

색,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테보리의 산업과 자연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지속가능성이 지역내에 토착화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방향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예타(Gota)

강을 중심으로 바이오 가스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였고 지역내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을 실현하고 있다.

1. 백캐스팅을 통한 프로젝트 기획과 이해관계자 참여

백캐스팅은 예테보리 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포캐스팅과 달리 방향성있는 경로 내에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프로젝트 목표 설정을 우선시하게 하였다. 이는 참여자간의 공통의 장기 비전을 형성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 

예테보리 도시 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내 수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와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착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향후 바이오 가스 플랜트 설치, 교통 노드 설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백캐스팅을 통한 4년간의 프로젝트 기획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를 

모집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워크샵 형태로 참여자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

해 교통과 에너지와 같이 각기 다른 분야간 협력이 나타나 예테보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 운영에 

기여하였다.

‘Goteborg 2050’ 프로젝트 추진 이전에도 지속가능성을 지역발전 계획과 미래 비전에 포함시키려는 지역 

정부의 의지가 있었고 지역 내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선택했다는 점이 프로젝트가 장기적 안정성 하에서 

순조롭게 추진된 요인이다. 실제 시나리오 형성 과정에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자의 니즈가 반영되었고. 이를 

통해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가 예테보리 사례에 내재되었다. ‘Goteborg 2050’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걸쳐 이해관계자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기업가 커뮤니티와 교통중심지 기반 커뮤니티(Station Community)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추구

예테보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추진 당시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에너지, 교통, 도시 계획 및 디자인, 자원활용, 식품 분야중에서 2013년 기준 실효성을 보이고 있

는 분야는 교통과 자원활용 분야이다. 특히 교통 노드를 중심으로 한 교통중심지 커뮤티니(Station community)

의 견인은 타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도시가 재편되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테보리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통 노드를 설정,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 노드와 주변 지역의 접근성을 점차 확대

하여 지역간 연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통 노드에 기초하여 에탄올 주유소를 설치하고 있으

며 이는 교통 시스템에 기초하여 바이오 가스 활용을 확대, 기존 교통 시스템과 에너지원을 재편하려는 움직

임으로 볼 수 있다.

예테보리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먼저 성과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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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결, 지역별 기능 구분과 같은 도시 디자인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교통은 예테보리

의 산업과도 연관성이 높아 시민들이 혜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이다. 도시 디자인은 2050년까지 장기에 걸쳐 

진행된다고 볼 때, 최초에 백캐스팅 방법론을 통해 기획되었던 ‘Goteborg 2050’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분야는 교통 분야와 자원활용(바이오 가스) 분야이다. 에너지 분야는 바이오 가스가 전력과 난방에 대한 보조

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활용 분야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도시 디자인 역시 장기적 관

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성취를 논하기 어렵지만 교통 수단의 재편을 통해 지역상

이 변화하고 있다. 식품 분야의 경우 육류와 유제품의 섭취를 감소시키고자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

지 않고 있다. 식품분야는 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소비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평가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한 분야이다.

예테보리 프로젝트 초기에 기획되었던 내용은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식품분야

와 같이 아직 성과가 미약한 분야가 존재하지만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프로젝트 간 연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예테보리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2050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는 없다. 다만 본래에 기획되었던 내용 중에서 5개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성과가 얻어지지 않았고 

교통 분야의 선도적 변화가 타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백캐스팅은 

규범적인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예테보리 사

례의 경우 교통 분야에 대한 우선적 대응과 변화를 바탕으로 타 분야의 변화가 견인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 

경로가 설정되었다. 경로 설정 과정은 경로 간 연계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수정과 반복을 포함

한다. 향후 예테보리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프로젝트는 경로간 순환적 보완의 지속을 통해 완결되어 갈 것

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백캐스팅을 통한 기획의 실효성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예타(Gota)강과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도입의 연관성

교통 시스템과 더불어 예테보리 지역발전의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 가스 활용 분야이다. 

예타 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오수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바이오 가스 생산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는 예타 강이 수자원으로써 갖는 특성과 지역 사회 내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것이며,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필요한 기술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타 

강은 스톡홀름과 예테보리를 연결하는 예타 운하를 이루고 스웨덴 남서부의 공업지역을 잇는 교통로의 역할

을 해왔다. 폐자원의 활용과 자원 순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역 고유의 

특징을 포착하고 이에 밀착하여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또한 기존에 없던 신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

닌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자 한 점 역시 프로젝트 운영에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IV. 후속연구

국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던 시범 사업인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폐자원과 바이오

매스를 활용하여 CO2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였다.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 농업부산물 등의 폐자

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성지은 외, 2013) 홍천 소매곡리를 포함하여 7개 지역에 저탄소 녹색마을을 지정하였으며 평균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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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예테보리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예테보리 지역은 초기 기획 내용에 

대해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탄소 

녹색마을의 경우 도입된 기술에 의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밀

착 사업 추진, 지역민의 기술에 대한 인식도 확보 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정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두 가지 프로젝트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비교하여 지속가능 지역혁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예테보리 

사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에서 추진

될 지속가능 지역 혁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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